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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논문은지난 20세기를이어온중동전쟁및이스라엘과팔레

스타인의분쟁을통해생명존중에관한불교윤리의특징을연구하

고자한다. 인류의역사는전쟁의역사라할만큼시대마다직․간

접적으로고난과비극을겪어왔다. 20세기는강대국들이제국주의

야욕속에 1차 2차에걸쳐세계대전을일으켰다. 이로인한참상과

피해는말로할수없었지만, 탈냉전의시대로접어들어많은나라

들이 식민지를 벗어남으로 변화의 시대를맞이하였다. 하지만세

계곳곳은억압으로부터자유를외쳤으며, 미국의인종주의, 독일

의 홀로코스트, 프랑스 알제리 전쟁, 베트남 전쟁 등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났다. 여기에 흔히 세계의화약고라불렸던 중동지

역은특히제국주의의정치적이용과함께민족적, 종교적분열과

혼란이많은곳이다. 그리고그중심에있는이스라엘과팔레스타

인의분쟁은지난 100년간 4차중동전쟁을치르며, 늘중동의뇌관

처럼크고작은분쟁이계속됐다. 이로인한수많은사상자와난민

들이 생겨났으며, 수시로 폭력과 자살테러가 일어나는등 양측은

이미분노, 혐오, 증오와함께견원지간의관계를이루었다. 이처럼

분쟁과전쟁의발생과예방에대한비폭력과평화의길을어디서

찾아야할지고민하게되었다. 이와관련한불교의생명윤리에관

한 연구를 통해 분쟁해결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불교윤리는부처님말씀이신경, 율, 론삼장을기초로하여오늘

날청규와종헌․종법의범위안에서 4부대중이지켜야하는인간

적인도리이며의무이다. 이러한배경은승가운영의원리에기초

를 둔 우선 율장 중심에서 개인이 지켜야 하는 계(戒)와 공동체

질서유지와 규범이 되는 율(律)이 있다. 이것은 모두 현대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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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윤리와공동체윤리에해당한다. 특히 5계, 10계, 보살계등은

모두마음윤리와관계되며, 인간성의밑바탕에생명존중, 인간적인

이해와이타주의그리고사회적책임을형성및유지하는데있다. 

이러한계율의배경은공동체화합도중요하지만, 이를통해비폭

력과평화로운환경조성그리고자애(慈愛) 수행의계발과밀접한

관계를갖는다. 또한안전과평화를위한중동전쟁의내면적인원

인은민족적, 종교적, 이념적인개별정체성과관련이깊다. 이러한

배타적인정체성의이해와불교윤리의특수성을통해이를해체하

고 복원하는 길을 불교의 계․정․혜 삼학에서 찾고자 한다.

 

주제어 : 불교윤리, 중동전쟁, 분쟁, 생명윤리, 자비심, 정체성

Ⅰ.� 서론

국가와사회를지탱하는다양한윤리문화는공동체사회질서의

유지와 개인 및 집단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가된다. 윤리는인간다운삶의질을보장해주며, 개인의도덕

성과함께 국가와사회의전통적인가치와법체계를형성하는근

간(根幹)이 되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베넷(Christopher Bennett, 

2013: 17)은 “윤리는개인적으로무엇을해야할지결정하려는고

민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남들앞에서 정당화하거나설명

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발한다.”라고 했다. 이처럼 윤리란 인간의

도리이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다. 

오늘날민주주의와자본주의의두축으로하는한국사회의급속

한경제성장과민주화는 전통적인 윤리적가치 체계가거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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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붕괴하는수준에이르렀다. 가족의붕괴, 젠더(성) 갈등, 세대

갈등 등 개인주의에 이어 지금의 MZ세대는 또 다른 윤리의식을

가지고있는듯하다. 또한 20세기 1차, 2차세계대전이후탈냉전화

와동시에중동지역은포탄의뇌관처럼 100여년간분쟁의연장선

에 있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10월 이슬람 무장 세력 하마스가

안식일을기일로이스라엘을향해 미사일공격과수십명의인질

을 끌고 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혐오와 증오 그리고

분쟁은아수라세계를연상하게한다. 특히시대를거슬러아브라

함시기까지올라가면같은한아버지의후손임에도불구하고, 오

랜시간서로배타적인정체성으로살아왔다. 또한유럽과중동지

역의종교분쟁과전쟁을통하여종교의본질과역할에대한의구

심을 들게 한다. 이러한현대사회의물질주의와개인주의의성장

에대한반감, 끊임없는전쟁과그것의불안요소들이사회적윤리

에관한새로운관심과국면을맞이하게되었다. 그리고삶의의미

와가치가 지표가되는 종교윤리에대한관심과함께불교윤리는

삼국시대부터근현대사에이르기까지인간의존엄과관계된정신

적인 윤리문화를 형성했다.

불교윤리의토대는부처님말씀과역대조사의가르침에해당하

는경․율․론삼장과조사어록 그리고이를 따르는수행문화를

포함한다. 대표적으로『사분율』 등 율장의 청정과 화합, 무소유

와공동체정신에서출가집단의윤리성을찾을수있다. 대표적으

로 ‘자비’ 수행과관련하여 4무량심(四無量心)은불교윤리가지향

하는 목표에 해당하며, 불교에서 추구하는깨달음은이러한대비

심(大悲心)의완성과다르지않다. 그뿐만아니라현대불교윤리와

관련하여 4부 대중을 향한『범망경보살계본』 중심의 보살계(菩

薩戒) 포살(布薩)1)의의미는인간성의바탕에지구촌의모든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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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향한 존중과 사랑, 연민의 계체를 형성하고 유지토록 하는

목적이있다. 계본내용에있는 10중대계(十重大戒)와 48경계(四八

輕戒)는 직․간접적으로 생명의 존엄과 이타주의에 관한 불교윤

리의 지침에 해당한다. 특히계본에서가장 으뜸가는 10중대계의

제1계가 ‘불살생계’이다. 이것이 생명존중을 상징하는 것처럼 불

교는 일심(一心) 사상과 더불어 생태계를 품는 지구촌 모두를 한

몸의생명체로보고있다. 또한이계본의대계(大戒)와경계(經戒)

가의지해야 하는것이주로의업(意業)인것처럼불교윤리는 ‘마

음윤리’와 분리될 수 없다. 마음은 선업과 불선업과 관련한 모든

신구의(身口意) 3업의 토대이며 중심이기 때문이다. 

불교윤리의특수성은마음윤리와더불어계율을바탕으로선정

과 지혜를 닦는 계(戒)․정(定)․혜(慧)의 3학(學) 체계이다. 부처

님께서 말씀하신 「싱갈라까에 대한 훈계의 경」에서 인간관계의

도리를 중요시하는 것도 삼학(三學)에서 계학(戒學)과 관계된 가

족과이웃에대한사회윤리를잘나타내고있다. 이처럼윤리적인

삶의 완성은 궁극적으로인간의 완성에 해당하는 불지혜(佛智慧)

인 ‘마하반야(mahā prajñā)’를 성취하기 위한것들이다. 이와 반대

로현재진행하고있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 이스라엘과팔

레스타인의분쟁은불교윤리와율장의입장에서생명윤리를파괴

하는 가장 위험한모습이다. 살생한다는행위는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수는없다. 특히중동전쟁과관련하여그원인을탐구하

는과정에서불교윤리의내용과구조형태, 비폭력과평화에대한

생명존중의 특수성을 고찰해 볼 수 있다. 

1) 보살계(菩薩戒)는대승의보살, 즉출가자와재가자를포함하여위없이올바른
깨달음을이루겠다는보리심을일으켜불도를닦는수행자들이다같이지켜야
할계율이다. 포살(布薩)은 매월 15일과 30일의보름마다모여지은 죄를뉘우
쳐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불교 의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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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사회구조는인간의기본적인욕망, 사회적인가치실현, 

개인과단체의인권신장에따른 다중적이고복합적인갈등현상

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 하지만욕구와욕망을제어하는사회적

윤리문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않지만, 국가와사회문화를책임

지는공동체의운명과삶의방향을주도해나가고있다는점에서

매우중요한위치에있다. 또다원화된현실에서실질적인사회문

제 해결의 기준에 따라 생명윤리, 환경윤리, 정보윤리, 의료윤리

등다양한응용윤리가요청되고, 점차우리사회는나름의자구책

을위한윤리적논의는확산하고있다. 종교적인성격에따라불교

윤리는이러한응용윤리의관점에서인간과지구촌에대한생명윤

리에 더 큰 관심을 둔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상황의 발생은

시간적인그리고공간적인위치에서어떤한가지도우연히만들

어지거나홀로독자적으로생겨나는법이없다. 모두는다른모든

것의 관계 속에 서로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불교윤리에� 관한� 생명문화의� 기저

1. 불교윤리의 개념과 구조

불교 윤리의 시원은 승가의 대표적인 목적인 화합승가(和合僧

伽 samagga-saṃgha)의의미에서찾아볼수있다. 불교와함께승가

의 성쇠는승단 운영과관련하며, 불교가 2,500여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배경은승가공동체의 ‘화합’과관계된다. 이에관한『마하

승기율』에서 화합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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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승이란 무리가 분열하지 않은 것이다. 설사 비구들이 투쟁하고 서로 

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계, 하나의 무리, 하나의 주처에 살며 포살이나 

자자를 함께 실행한다면 화합승이라고 한다.2)

위의화합에관한율장의내용과함께불교윤리에관한붓다의

말씀은다양하게전해진다. 대표적으로『담마빠다(Dhammapada)』의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는 오늘날 4부 대중 모두가 화합하고 실천해

야 할불교윤리의대의(大義)를 나타낸다. 이처럼불교윤리란 붓

다의말씀, 계율, 청규, 종헌․종법등이에근거한 4부대중을위한

각종 실천지침의 포괄적인 영역이다. 

초기 인도 불교의 전통에서 출가자 중심의 승가(僧伽)는 불․

법․승 3보(寶)의유지및계승에목적을두고『사분율』등율장

을 중심으로 청정과 화합, 무소유와 공동체 정신을 배양(培養)해

왔다(김정천, 2008: 92). 계율은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장애와갈등을예방하고단속함으로써수행을위한기본적인

토대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하였다. 이러한사실은율장의 「바라

제목차」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것이 별해탈(別解脫)로서

몸과입으로범한허물을따로따로해탈한다는의미가있다. 물론

승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화합의 목적과도 분리할 수는 없다. 

이러한계율과관련하여붓다와우팔리사이의 ‘승가화합’에관한

인식해야 할 18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존자시여, 승가 화합, 승가 화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승가

가 화합했다고 하는지요? 우팔리여! 여기 어떤 비구가 있어 비법(非法)을 

2) “和合僧者 不別衆 諸比丘雖復鬪諍更相道說 但一界一衆一處住 一布薩自恣故
名爲和合僧”(『마하승기율』, T22, 28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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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非法)이라 설하고, 법을 법이라 설하며, 비율(非律, avinaya)을 비율

(非律)이라 설하고, 율을 율이라 설한다. 如來가 설한 것도 아니고 말씀한 

것도 아닌(abhāsitaṃ alapitaṃ tathāgatena)것을 여래소설 ․ 소언(如來

所說 ․ 所言)이 아니라고 설하고, 여래소설 ․ 소언(如來所說 ․ 所言)을 여래

소설 ․ 소언(如來所說․所言)이라 설하며, 여래의 상법(常法)이 아닌 것

(anāciṇṇaṃ tathāgatena)을 여래의 상법(常法)이 아니라고 설하고, 여

래의 상법을 여래의 상법이라고 설한다. 여래가 제정하지 않은 것

(appaññatta tathāgatena)을 여래가 제정하지 않은 것이라 설하고, 여래

가 제정한 것을 여래가 제정한 것이라 설한다. 죄(罪)가 아닌 것(anāpatti)

을 죄(罪)가 아니라고 설하고 죄를 죄라고 설한다. 경죄(輕罪, lahukā 
āpatti, 바라이와 승잔 이외의 죄)를 輕罪라 설하고, 중죄(重罪, 바라이와 

승잔)를 重罪라 설한다. 유여죄(有餘罪, sāvasesā āpatti, 승잔 이하의 

죄)를 有餘罪라 설하고, 無餘罪(바라이죄)를 無餘罪라 설한다. 추죄(麤罪, 

duṭṭhullā āpatti, 중죄)를 추죄라고 설하고, 麤罪가 아닌 것을 麤罪가 

아니라고 설한다. 그들이 이러한 18事에 유혹되지 않고, 별도의 포살(布

薩, āveṇi uposatha)을 하지 않고, 별도의 자자(自恣, āveṇi pavāraṇa)

를 행하지 않으며, 별도의 승가 갈마(羯磨, āveṇi saṃghakamma)를 

행하지 않는다. 우팔리여, 이것을 가지고 승가는 화합했다고 하느니라.3)

3) “saṃghasāmaggī saṃghasāmaggīti bhante vuccati. kittāvatā nu kho bhante saṃgho 
samaggo hotīti. idh’ Upāli bhikkhū adhammaṃ adhammo ’ti dīpenti, dhammaṃ 
dhammo ’ti dīpenti, avinayaṃ avinayo ’ti dīpenti, vinayaṃ vinayo ’ti dīpenti, 
abhāsitaṃ alapitaṃ tathāgatena abhāsitaṃ alapitaṃ tathāgatenā ’ti dīpenti, bhāsitaṃ 
lapitaṃ tathāgatena bhāsitaṃ lapitaṃ tathāgatenā ’ti dīpenti, anāciṇṇaṃ tathāgatena 
anāciṇṇaṃ thatāgatenā ’ti dīpenti, āciṇṇaṃ tathāgatena āciṇṇaṃ tathāgatenā ’ti 
dīpenti, apaññattaṃ tathāgatena apaññattaṃ tathāgatenā ’ti dīpenti, paññattaṃ 
tathāgatena paññattaṃ tathāgatenā ’ti dīpenti, anāpattiṃ anāpattīti dīpenti, āpattiṃ 
āpattīti dīpenti, lahukaṃ āpattiṃ lahukā āpattīti dīpenti, garukaṃ āpattiṃ garukā 
āpattīti dīpenti, sāvasesaṃ āpattiṃ sāvasesā āpattīti dīpenti, anavasesaṃ āpattiṃ 
anavasesā āpattīti dīpenti, duṭṭhullaṃ āpattiṃ duṭṭhullā āpattīti dīpenti, aduṭṭhullaṃ 
āpattiṃ aduṭṭhullā āpattīti dīpenti. Te imehi aṭṭhārasahi vatthūhi na apakāsanti, na 
avapakāsanti, na āveniṃ uposathaṃ karonti, na āveniṃ pavāraṇaṃ karonti, na āveniṃ 
saṅghakammaṃ karonti. ettāvatā kho Upāli saṃgho samaggo hotīti.”(Vin. II,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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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초기 승가의 대중은 법, 율, 붓다의가르침을따라야하

며, 법과비법, 율과비율등 18가지기준은공동체구성원의 ‘불교

윤리’와 상응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법(非法), 비율(非律), 비소설

(非所設), 불공정한갈마로결국승가운영은실패로돌아간다. 그

리고시대의변천에따른승가대중의구성, 계본등이변화되었으

며, 오늘날은비구, 비구니의 2부대중에서우바새, 우바이를포함

하는 4부 대중으로 확대되었다. 기존 출가자 중심에서 재가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는 계율 중심에서 재가자를 포함한

불교윤리로점차확대되고있음을나타낸다. 박병기(2013: 168)는

불교윤리를 “붓다의가르침인불교의기본정신에근거해서끌어

낼 수 있는 모든 윤리적 논의와 실천지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초기 경전에서 불교윤리를 암시하는 재가자를

위한 대표적인 경으로『디가니까야』의 「싱갈라까에 대한 훈계

의경(Sīgālasutta)」4)이있다. 붓다는동․서․남․북․상․하여섯

방향으로 예경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어떻게 고귀한 제자에게 여섯 가지 방향이 수호됩니까? 

장자의 아들이여, 이러한 여섯 가지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① 동쪽 방향은 부모라고 알아야 하고,

② 남쪽 방향은 스승이라고 알아야 하고,

③ 서쪽 방향은 처자식이라고 알아야 하고,

④ 북쪽 방향은 친구와 동료라고 알아야 하고,

⑤ 아래 방향은 하인과 고용인이라고 알아야 하고

⑥ 위 방향은 수행자와 성직자라고 알아야 합니다.

4) “Kathañca gahapatiputta ariyasāvako chaddisāpaṭicchādī hoti? Chayimā gahapatiputta 
disā veditabbā: puratthimā disā mātāpitaro veditabbā. Dakkhiṇā disā ācariyā veditabbā. 
Pacchimā disā puttadārā veditabbā. Uttarā disā mittāmaccā veditabbā. Heṭṭhimā disā 
dāsakammakarā veditabbā. Uparimā disā samaṇabrāhmaṇā veditabbā.”(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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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예경은가족, 스승, 친구, 동료, 고용인, 수행자에대한구체

적인 도리로서 가정윤리와 사회윤리를 포함하여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삶과평화를의미한다. 이처럼초기교단은우선율장중

심의 운영이었지만, 붓다의 가르침은 개인과 사회의보편적인불

교윤리를 내포하고 있다.

불교윤리의범주와관련하여초기불교교단은현전승가와사

방승가로서 구분된다. 현전승가는 일정 지역의 공간영역을설정

하여행동에제약을거는행정적인단위로서결계(結界)와포살(布

薩), 자자(自恣) 등을 위한 독립된 승가이다. 또한 사방승가는 국

내․외의 현전승가를 포함하는 일체의 불교 교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오늘날불교윤리의범위와 그에따른미치는영향력은매

우크다고할수있다. 이후대승불교에이르러중국의선종은대규

모 수행집단을 형성하였고, 기존의 율장정신에벗어나지 않으면

서 중국 현실 상황에 적합한 수행 문화를 만들어야 했다. 청규는

이러한 선불교를토대로경제적․문화적․생활적 측면을 고려하

여일상생활과수행생활속에서준수해야할법도를나타낸다(허

훈, 2008; 68). 백장청규는현재문헌이남아있지않지만, 장로종색

(長蘆宗賾)의『禪苑淸規』, 양억(楊億)의 「古淸規」, 의윤(儀潤)

의『百丈淸規證義記』등을통해당시공동체집단의운영상황을

잘 짐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이후 지금까지 각 본사와 선원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청규를만들어운영하고있다. 그리고 1962년제정된조계종의종

헌 종법과 종령에 따른 종법령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과

상황에 적용된 율장 또는 청규의 응용 규범이다. 

이러한 불교윤리는 종교적인측면의 특수성을가지고 있다. 초

기승가공동체에서승단의유지존속을위한화합이가장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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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이를통한수행집단의면모를갖추고, 정진을통해지혜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2부 대중 또는 4부 대중을

대상으로계율또는불교윤리를바탕으로선정과지혜를 닦는계

(戒)․정(定)․혜(慧)의 3학(學)은 대표적인 불교의 수행체계이다. 

이처럼「싱갈라까에대한훈계의경」에서인간관계의도리를중

요시하는 것도 삼학(三學)에서 계학(戒學)과 관계된 불교윤리 위

치를잘나타내고있다. 물론재가자를위한붓다의가르침은보시

(普施), 지계(持戒), 생천(生天)을 중시했지만, 초기경전에서 재가

자들이 4과(果)위를 이룬 경우들도 많았었다. 궁극적으로 불교윤

리는 인간의 완성에 해당하는 ‘마하반야(mahā prajñā, 대지혜)’를

성취하기 위한 것들이다. 

현대 불교윤리의 기준은『범망경보살계본』중심의 보살계(菩

薩戒) 포살(布薩)5)과 청규에서찾아볼수 있다. 계본의 내용이 되

는 10중대계(十重大戒)와 48경계(四八輕戒)는불교윤리의모범적

인지침에해당된다. 이처럼보살계는불교의윤리와도덕을가장

차원높게설해놓은규범이라할수있다. 특히이가운데생명윤

리와관련하여 10중대계의제1계가 ‘불살생계’이다. 그리고이와

관련한 48경계가운데제3계가 ‘고기를먹지말라’, 제10계가 ‘살생

도구를준비해 두지말라’, 제11계가 ‘나라의 군사사절이 되지말

라’, 제14계가 ‘불을 놓아서 태우지 말라’, 제20계가 ‘생명을 구제

하라’ 등이 있다. 이러한 48경계는 대승보살이 실천해야 할 자비

수행의 규범들이다. 

5) 보살계(菩薩戒)는대승의보살, 즉출가자와재가자를포함하여위없이올바른
깨달음을이루겠다는보리심을일으켜불도를닦는수행자들이다같이지켜야
할계율이다. 포살(布薩)은 매월 15일과 30일의보름마다모여지은 죄를뉘우
쳐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불교 의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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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전에 나타난 생명윤리

 

1)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

인도 비하루주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붓다의 핵심은 연기(緣起)법이다. 연기란 어떤 사물이 어떤 조건

또는원인으로해서어떤사물이일어나는것을의미한다. 붓다의

연기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6)

위의정형구는모든존재와상황이어떻게생겨나는가, 또어떻

게 소멸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것은 존재와 상황의 발생에 대한 공간적인 표현으로, 이

세상의모든존재들과동시에그것에상응하는상황들은어떤한

가지도우연히만들어지거나홀로독자적으로생겨나는법은없다. 

모두공간적인연관관계에의존한다는것을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이것이생함으로저것이생한다’라는것은존재와상황의발생에

대한시간적인표현으로이세상의모든것들은시간적인연관관

계에의존한다는것을의미한다. 즉, 이는 ‘존재와상황의발생’에

대한 연기적인 시공간적 표현이다. 둘째,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는것은존재와상황의소멸에대한공간적인표현으로, 이

세상의모든존재의소멸과그것에상응하는상황의소멸들은어떤

한가지도우연히사라지거나홀로독자적으로소멸하는법은없으

6) “Imasmiṃsati idaṃhoti. Imassuppādāidaṃuppajjati. Imasmiṃasati idaṃna hoti. Imassa
nirodhāidaṃnirujjhati”(SN, Ⅱ,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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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공간적인연관관계에의존한다는것을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이것이사라지면저것도사라진다’는것은존재와상황의소멸에

대한 시간적인 표현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적인 연관

관계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존재와 상황의 소멸’에

대한연기적인시공간적표현이다. 이처럼연기법은상의상관(相依

相關)의형태로서무엇하나홀로존재할수없음을나타낸다. 모든

존재가시공간적으로서로의지하며연결되어있으며, 동시에변화

하는모습은출렁이는바다의움직임과같다. 박병기는 “연기성의

자각은 동체자비의 구현으로 이어지는 불교윤리의 기본 틀이다”

(박병기, 2013: 131)라고하였다. 이처럼붓다는연기법을통해 ‘무

아(無我)’의 대각을성취하게 된다. 또한 연기에관한 용수의『중

송』에서 사물은 상호의존적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행위자는 행위를 연해서, 행위는 행위자를 연(緣)해서 일어난다. 

우리들은 그 이외의 다른 성립의 원인을 보지 못한다.7) 

청정에 관계없이 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은 청정을 

연(緣)하여 알려진다. 그러므로 청정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8)

부정에 관계없이 청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청정은 부정을 

연(緣)하여 알려진다. 그러므로 부정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9)

이것들을 연(緣)해서 결과가 발생할 때, 이것들이 그 결과의 연들

이라고 말한다. 그 결과들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들은 비연(非緣)이 아니겠는가?10) 

7) “pratītya kārakaḥkarma taṃpratītya ca kārakam / 
karma pravartate na-anyat paśyāmaḥsiddhi-kāraṇam”// (MMK 8-12) 

8) “anapekṣya śubhaṃna-asty aśubhaṃprajñapayemahi/
yat pratītya śubhaṃtasmāc chubhaṃna-iva-upapadyate”// (MMK 23-10)

9) “anapekṣya-aśubhaṃna-asti śubhaṃprajñapayemahi/
yat pratītya-aśubhaṃtasmād aśubhaṃna-iva vidyate”// (MMK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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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글에서행위자와행위, 청정과부정, 연과비연은모두원인

과조건에따른동시성을나타낸다. 모든것은상호의존속에연결

되어 있다. 청정과부정의 관계처럼 장자는 ‘제물론(齊物論)’에서

세상을 이것과 저것으로 구분 짓고 시비(是非), 대소(大小), 미추

(美醜)를따지는등상대적인것을절대적인것으로인식하는것을

경계했다. 이처럼용수는인식론의입장에서상호의존해서성립하

는사물의존재성을모두부정한다. 그렇지만누군가경쟁에서승

리하게되어 패자가생기게되면, 승리로연(緣)한 결과는 상대의

박탈이 된다. 이는 경쟁적인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한 단면이며, 

우리사회는이러한혼란을최소화하기위한 ‘공정성’의공론화를

낳았다. 연기적인 사회에서 불공정과 부조리가 미치는충격과갈

등은사회전반에악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또한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이해관계를가지고일어나는각종내전과분쟁그리고전

쟁은특정단체및자국의이익또는영향력을가지기위한이기적

인탐욕과관련한다. 이모두는공존․공생에관한연기적인공동

체관계에대한무지와생명존엄의가치를함부로무시하고발생

하는 경우이다. 불교의 업설에 따르면 연기적 원인과 그 과보는

심오하다고하였다. 붓다는연기에관련하여 “이법을깨닫지못하

고꿰뚫지못하기때문에이사람들은실에꿰어진구슬처럼얽히

게되고, 베짜는사람의실타래처럼헝클어지고문자풀처럼엉키

어서처참한곳, 불행한곳, 파멸처, 윤회를벗어나지못하다”(각묵, 

2009: 286)라고 하였다. 붓다는 현상계의 모든 존재 형태가 인과

연에 의한 인연생기(因緣生起)로 보았다. 우리는 별업(別業)의 입

장에서 누군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이에 상응하는 결과로 보험, 

10) “utpadyate pratītya-imān-iti-ime pratyayāḥkila/
yāvan-na-utpadyata ime tāvan-na-apratyayāḥkatham”// (MMK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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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장, 가정, 사회구성원들이모두영향을받는것처럼모두

가상호의존속의사회에살고있다. 이처럼개인과사회및국가의

모든 사건과 분쟁도 모두 연기적 관계에 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을향해인간적인이해와자애심그리고사회적책임감을가

진다면 세상은 거울처럼반사하며 별업과 공업에 반응할 것이다. 

이처럼연기법속에살고있는동시에행위에따른인과(因果)법을

따르게 된다. 불교의 기본사상인 인과법은 대표적으로 12연기를

업사상과 결부시킨 설일체유부 학파의 삼세양중인과(三世兩重因

果)가 있다.

 

2) 불교의 생명윤리와 자비수행

현대사회는물질문명의다양한분야에서 생명윤리와 직면하게

되었다. 먼저 20세기초멘델, 왓슨, 클리크등에의한유전공학의

비약적인발전이있었으며, 이후유전자지도작성, 세포조작등으

로 인한생명체의복제와관계된 생명공학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난치병과불치병치료에대한접근, 유전자조작의품종개발과바

이오산업의성장등을가져왔다(우희종, 2006: 55-56; J. D. Watson, 

1990: 44-49). 그러나경쟁적산업자본주의의탐욕과개발욕구는

인간의존엄을무너뜨릴 수있는 무분별한연구로사회질서와문

화를크게훼손할가능성이있는생명윤리와직면하게되었다. 특

히 배아줄기세포, 이종장기개발연구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생

명 조작의 연구 분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리적인 연구 수준에 대한 심의, 조사․감독 등을 받아야 했다. 

또한유전자변형작물은자연계내에서균형을이루고있는생명체

의유전자를인위적으로그균형을깨트리고, 조작을통해변형된

작물로서장기적으로전체적인균형파괴를불러일으킬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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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2006: 84-86). 이에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다음

사례로는 핵발전소와 관계된 생태 파괴의위험성이다. 세계자본

주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경제성을 이유로 핵발전소 건립에

찬성하고있지만, 2011년후쿠시만원전사고이후전세계는원전

의안전성에깊은고심을하고있다. 핵발전은친환경적인것처럼

보이지만실제로우라늄채굴과정에서발생하는막대한이산화탄

소 배출, 다량의 온배수11) 배출을 통한 수온 상승 외에도 더 큰

문제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적체이다. 10만년이상을격리해

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반환경 핵폐기물이 매년 수천 톤(한국은

매년 700t 이상)씩 증가시키고 있음은 자연생태계에 치명적인 암

덩어리를생산하는것으로미래사회의가장큰 생존위협을의미

한다. 또한세계곳곳에서빈번한지진이일어나고있음에도불구

하고, 이를 간과한다는 것은피할 수없는 재난을의미한다. 지난

후쿠시마사고이후수습비용이약 279조원정도로추산되며, 체

르노빌의피해액은 265조원정도로추산(양기석, 2017: 72)되지만

지금도 바다에 오염수를 방출하는 등 그 피해는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어업과수산업등으로확산하고있다. 또다른사례

로는가장심각한생명윤리를파괴하는현상으로, 지금도진행중

인러시아와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의전쟁과분쟁이

다. 이와같이위험이발생하고위기를감지하면서도달콤한경제

적유혹과욕망에빠져어떤결정이유익하고적합한것인지외면

하며생명존중과함께생태계을위협하고있다. 또한약육강식의

적의와 혐오로 생명을 죽이는 전쟁은 생명윤리와 정면 대치되는

11) 온배수란발전소에서발생한열을냉각하는데사용한후다시하천이나바다
로 배출되는 따뜻한 물이다.



불교윤리 구조와 생명존중 사상의 고찰

79

인간성의 말살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를통해다원화된 현대사

회를바라보는불교로써 특히생명윤리는공동체삶의가장중요

한 도리이며, 진정한 행복과 열반의 가장 중요한 원인과 조건에

해당한다. 

붓다의 생명윤리는 일체의 생명에 대한 존엄의 가치를 부여한

다. 재가오계(五戒), 팔계(八戒), 십계(十戒), 비구계, 비구니계, 보

살계 등모든계율의 첫 번째는 불살생계(不殺生戒)이다. ‘산목숨

을죽이지말라’라는엄중한규범은 살생, 살생의원인이되는모

든행위와살생을인정하는모든행위를금지한다. 이러한행위에

대한 율장의 가장 두드러진 벌칙은 불공주(不共住)이며, 살생(殺

生)은투도(偸盜)․음행(淫行)․망어(妄語) 등과함께가장엄중한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이는 승가 공동체질서유지와화합을위한

것이기도하지만업사상과관련한삼세양중인과의윤회와도관련

이깊다. 불살생의생명윤리와관련하여용수보살의『大智度論』

에서 살생한 과보는 살생 후에 받게 되는 두려움과 자신의 불성

종자를끊게된다고하였다. 그리고사후에는지옥에떨어지거나,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악취에 태어난다고 묘사되고 있다. 

살생에는 열 가지 죄가 있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첫째는 마음에 항상 

품은 독은 세세생생 끊어지지 않는다. 둘째는 중생을 증오해서 눈으로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셋째는 항상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일을 

생각한다. 넷째는 중생들이 그를 두려워해서 호랑이나 뱀과 같이 본다. 

다섯째는 잠자고 있는 동안 마음이 두렵고 깨어나면 또한 편안하지 못하

다. 여섯째는 항상 악몽에 시달린다. 일곱째는 목숨이 끊어질 때 두려워하

며 나쁘게 죽는다. 여덟째는 단명의 업 인연을 심는다. 아홉째는 몸이 

무너져 목숨이 마칠 때에 지옥에 떨어진다. 열 번째는 만약 다시 사람이 

되어 태어나더라도 항상 반드시 단명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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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는 불교 윤리에있어 가장본질적인 분야이다. 붓다는

다른생명체에대한가해는자신을향한가해임을인식하도록하

였다. 따라서자신의생명은물론이거니와타인의생명과다른생

명체까지도동등하게여기도록가르치며, 엄격한계율로서살생을

금지했다(목정배, 2001: 333). 심지어 붓다는 석밀 공양 마친 후

먹다가 남은 석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붓다는 상사(象師)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이 남은 석밀을 가지고 깨끗한 

땅의 벌레가 없는 물에 부어라”···상사가 남은 석밀을 깨끗한 땅의 벌레가 

없는 물에 부으니 소리와 메아리가 진동하고 연기와 불길이 솟았다. 마치 

불에 달은 쇠젓가락이 물속에서 타는 것처럼 소리와 메아리가 진동하고 

연기와 불길이 맹렬히 타올랐다.13)

이처럼먹다남은석밀을맑은물에부으면물속이타는것처럼

연기와불길이솟듯이, 만약물속에서벌레가있었다면타서죽었

을 것이다. 계율이 제정된 것은 보통의 흙과 나무 근처와 물에는

많은생명들이살고있으므로작은생명조차보호해야한다는까

닭이다. 또한 대승 보살이 가져야 하는 보리심(菩提心)의 조건은

고통받는모든중생을구제하고자하는자비심(慈悲心)이며, 이것

은 위 없는 열반을 의지한다.

12) “殺生有十罪 何等爲十 一者心常懷毒世世不絶 二者衆生憎惡眼不喜見 三者常
懷惡念思惟惡事 四者衆生畏之如見蛇虎 五者睡時心怖覺亦不安 六者常有惡夢
七者命終之時狂怖惡死八者種短命業因緣 九者身壞命終墮泥梨中 十者若出爲
人常當短命”(『大智度論』, T25, 155下). 

13) “佛語象師汝今持此殘石蜜著淨地無虫水中何以故我不見諸天魔梵沙門婆羅門
及世人食此殘石蜜而能消化唯除如來一人時象師卽持此殘石蜜著淨地無虫水
中時水中聲響震動煙出火然猶如燒大熱鐵著水中聲響震烈煙出火燃以殘石蜜
瀉著水中亦復如是時”(『四分律』, T22, 627中下).



불교윤리 구조와 생명존중 사상의 고찰

81

불교의 생명윤리는 수행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비심 개발과

관련이깊다. 달라이라마는 ‘자비심’ 개발의필요성을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첫째, 우리 모두의고통을 피하고 행복을얻고자

하기때문이다. 모든존재는같은욕망을가지고태어남으로모두

가 그러한 욕망을충족시킬동등할 권리를가지고있다. 둘째, 나

자신과타인을비교해볼때타인이더중요하기때문이다. 즉나는

혼자이지만타인은다수이기때문이다. 셋째, 티베트불교에서모

든 중생은 우리의 자애로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셀 수

없는환생을통해서셀수없는어머니들의도움과보살핌속에서

자랄 수 있었는데,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은 과거의 셀 수 없는

어머니들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바로 지구에

존재하는모든인간이한가족임을강조한다. 넷째, 자비심의개발

은우리의마음을고요하게하고, 또맑게하기때문이다. 현대인들

은끊임없는욕망의흐름때문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

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서마음을 고요하고맑게해야할필요가

있다. 대체로미움, 시기심, 질투, 이기심은우리의마음을흩트려

서바른판단을어렵게한다. 바로마음이흐트러져서미움, 시기, 

이기심에지배당할때전쟁이일어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자비

와지혜의개발은우리모두에게유용한것이며, 특히나라를책임

지고있는사람들에게더욱필요하다. 그는인간적인이해와보편

적인책임의식그리고이타주의적마음을개발하는것이지구촌의

산적한 문제와 함께 세계평화를 위한 지름길임을 강조한다(고형

일, 2001: 19-20). 이처럼 달라이 라마는 모든이념과 가치가 인류

공동체를넘어지구공동체운명에관한생명윤리의규범을보여

주고있다. 이와관련한『상윳다니까야』의「자애경(Metta-sutta)」은 

생명윤리의 입장에서자비수행의 확립에대해 다음과같이설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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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살아있는 존재들이건,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치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어떤 생물이든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눈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또는 가까이 사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마치 어머니가 자기의 외동아들을 신명을 걸고 지키는 것과

도 같이, 그렇게 일체의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서도 무량의 자비의 마음을 

수행해야 한다. 또 전 세계에 대하여 무량한 자비심을 수행해야 한다. 

위로도 아래에도 또한 옆으로도, 가림 없이, 원한 없이, 적대심 없는 자비

를 수행해야 한다. 서거나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잠들지 않는 동안은 

이 자비심을 확립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자비의 숭고한 

경지라고 부른다(SN 1:8)

위의「자애경」은살아있는모든생명에대한한결같은무량한

자비수행을강조한다. 존재하는모든영역에서모든형태의생명

체를대상으로, 심지어태어날생명체까지무한한자비실천에대

해 말하고 있다. 또한 자비에 대한 순수한 마음은 외아들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으로 비유하며, 일상의 행주좌와 가운데 깨어있는

모든 순간순간에 이 자비 수행을 실천해 가야 한다. 이처럼 자비

수행과 확립은 살생의 단속뿐만 아니라, 발보리심과 무상정각을

위한대비심의증장에직접적인영향을준다. 이경에관한붓다고

사의 주석서 내용은 자비 수행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 첫째, 수행의원만한성취를위해초보수행자가반드시해야

만하는것과해서는안되는것이있다. 해야만하는것은세가지

훈련을 말한다. 이것은 ‘병 없음’, ‘정직함’, ‘부지런히 정진함’을

구족하는것을말한다. 해서는안되는것은 ‘계의어긋남’, ‘견해의

어긋남’, ‘행위의어긋남’, ‘생계의어긋남’이다. 둘째, 수행의원만

한성취를위해능숙하게해야하는것은주석서에서총여섯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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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하고 있는데, ‘계와 감각기관의 규제’, ‘계와 생계수단의

청정’, ‘인연 조건의 수용’, ‘반조와알아차림’, ‘수행준비와실천’ 

등이다(이병재, 2022: 118-121). 또한『앙굿따라니까야』의 「Aṅga- 

sutta(구성요소의경)」(AN Ⅲ:65)은수행을위해갖추어야할다섯

가지구성요소에대해설명한다. 그것은 ‘믿음(saddha)’, ‘병이없는

건강함(appābādha)’, ‘정직함(asaṭha)’, ‘부지런히 정진함(āraddha- 

viriya)’, ‘통찰지(paññā)’를 구족하는 것이다. 

이모든것이 4부대중모두가「자애경」에나타난생명윤리를

실천하는수행에관한것들이다. 특히현대사회의각종정책과변

화 속에 그것이 어떤 상황에 부닥친 것들인지 생명윤리에 관한

분명하고올바른앎이필요하다. 불교수행처럼불선업을짓지말

고, 불선업이일어나지못하도록마음을지키고보호하는것에관

한 위리야(viriya, 근면함), 삼빠자나(sampajāna, 분명한 알아차림), 

사띠(sati, 바른 앎)의 확립이 요청된다. 

Ⅲ.� 불교윤리로� 보는� 중동전쟁�

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원인에 관한 고찰

2023년 10월 7일새벽안식일에팔레스타인무장단체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 

단 이틀 만에 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수십 명을 인질로

끌고갔다. 이를주도한단체는 극단적인무장테러 집단으로 ‘이

슬람저항운동’을뜻하는하마스(Hamas)이며, 이스라엘에대항해

무장 투쟁을 하는팔레스타인정치세력이다. 이러한사태가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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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이스라엘네타냐후총리는곧바로전쟁을선포함으로써이스

라엘팔레스타인전쟁이시작되었다. 미국은이스라엘을지지하고

나섰다. 그리고국제사회의많은사람은이것이두정부간의분쟁

이 아닌 주변 국가가 참여하는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지만, 당면한 전쟁에 대해 UN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중재 등의 역할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지역은 탈냉전기를 맞아 민족

문제, 식민지지배의유산분할과지배, 종교및영토문제와관련

한 각종 분쟁이 빈발하였다. 이러한 분쟁이란 “2개 이상의 국가

또는정부가각각의존립이나발전등과직결된중대한 이익확보

를위하여조직적무력수단에기반한대립또는충돌상태”(이한방, 

2002: 200)를 말한다. 우선 영국, 프랑스등식민지 국가에서독립

의과정에일어난정치, 외교, 종교, 사회, 문화등의지배권충돌의

현상이다. 이러한 분쟁 발생의원인은아브라함시절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사건으로 중첩돼 왔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국 역사에 관한 민족의식도 중요하지

만, 당면한 현재 상황에 관한 상호 존중과 연기적 삶을 살아가는

수용적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 

먼저최근 100여년의중동전쟁은밸푸어선언14)을계기로시작

된 1947년제1차중동전쟁이시작된이후제4차중동전쟁(1973)까

지진행됐다. 처음 1차전쟁은 2차세계대전후이스라엘을둘러싼

14) 1917년아서밸푸어영국외무대신이발표한외교선언으로팔레스타인지방
에유대인의국가수립을약속한선언이다. 하지만영국은이미 1915년맥마흔
-후세인 각서를 통해 아랍인들과도 똑같은 내용의 약속을 맺었다. 이 또한
오스만제국의붕괴이후아랍지역에아랍인들의국가를세워주겠다는약속
이다. 하지만이약속은지켜지지않았다. 이후 100년동안중동지역의분쟁은
끊이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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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의 아랍연합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막으려는 시도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전쟁으로약 70만명의팔레스타인난민이발생했으

며, 팔레스타인의영토는 ‘가자지구’ 일부와요르단강 ‘서안지역’ 

예루살렘으로 축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난민은 가자지구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등에흩어져살게되었고, 터전을잃어버린

사람들과축소된영토에고립되어살아가는사람들은불만과증오

심등으로불안정한사회분위기는더욱가중되어갔다. 이후중동

전쟁은 제2차 수에즈운하 전쟁(1956), 제3차 6일 전쟁(1966)이 있

었다. 2차전쟁의특징은소련의중동정책으로이집트군에현대식

무기를 지원하고, 전투병력 파병 및 핵무기 사용을 경고하는 등

주변국가의정치적세력화이다. 3차전쟁에는 5만명의군사자문

단을 이집트와 시리아에 파병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아랍이 아닌

소련과의 전쟁으로 불렀다. 이처럼 소련은직접참전하거나간접

적인 개입을 통해 서구진영의 대소 봉쇄를 와해시키려고 하였다

(정기종, 2021: 283). 그리고이집트와시리아가이스라엘을공격하

는제4차 욤키푸르전쟁(1973)으로이어져 갔다. 하지만아랍연합

국은 이스라엘에 번번이 패배를 경험해야 했다. 이러한 민족적, 

종교적갈등과분쟁은여기서끝나지않았으며, 뭔헨올림픽납치

사고, 인티파다(Intifada)15) 발발, 오슬로 협정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출범, 이스라엘가자지구철수와반이스라엘조직하마스지

배와분쟁, 알아크사사원갈등, 네타냐후총리재집권과강경정책

등으로 이어져 왔다. 

15) 인티파다란봉기, 반란, 각성등을뜻하는아랍어로제2차세계대전후국제연
합이 이스라엘만 국가로 인정함에 따라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통치
저항에 봉기를 일으킨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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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분쟁이가속화되는원인은이스라엘건

국초기보다아랍계국민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권리가향상됐

으며, 1차인티파다와 2000년알-아크사인티파다발생이후팔레스

타인정부와하마스정권에대한아랍계이스라엘인들의연대의식

으로 팔레스타인 민족의 정체성 강화(최영철, 2012: 45)와 관련이

깊다. 또한 이스라엘내부적으로 아랍계 이스라엘인인구 증가에

따른유대계이스라엘인과갈등, 유대종교인과세속적인비종교인

간의갈등, 유럽과미국및아프리카출신의유대인간의갈등등이

악화하였다. 그리고네타냐후정권의오슬로협정파계및서안지

구내유대인정착촌을늘려가겠다는정책도분쟁가속화에이바지

했다. 하지만 전쟁을 하는 현시점조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합의도출이불가능해보이는수많은문제가산적해있다. 

그것은팔레스타인난민의처리문제, 예루살렘의공유문제, 이스

라엘이점령하고있는서안지구의유대인정착촌잔류문제그리고

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할것이냐! 등답하기 어려운문제들이

많다. 당장이스라엘사회내부의유대계와아랍계, 외국에서들어

온이스라엘출신들간의민족적, 종교적갈등이그러하다. 이밖에

아랍국가연합, 나머지중동국가, 러시아, 미국, 유럽등중동주변

국사이로번지는민족적또는종교적동질성에따른지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제국주의 국가의 야욕들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분쟁의근원을바라보는원인은민족성, 종교성, 지정학

적 이해관계 등 다양하겠지만, 심층적으로는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 분쟁은일종의정체성들사이의충돌로자기우월감과자기

중심적또는피해의식이모이면분쟁또는전쟁으로이어진다. 이

는 Dower, John(2012)의『War Without Mercy: Race and Power in the 

Pacific War』에서 2차세계대전당시일본인과미국인사이의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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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편견과자기우월감과자기중심적역사관등이전쟁을더비참

하게 몰고 갔다(이찬수, 2019: 386)고 한 사례가 있다. 또한 유럽

사회에서찾아내었던대표적인적이유대인이며, 프랑스에서유대

인이라는이유로유대인계장교를처벌했던드레퓌스사건이대표

적이다(이찬수, 2010: 388-391). 이와 마찬가지로이스라엘과 팔레

스타인의분쟁은오랜세월유럽의유대인들이 박해를피해조상

들이살았던팔레스아인에자국을건설하려는시도로부터비롯된

다. 유럽에서유대인들이가공할박해를지속해서받은근본원인

은유대교를거부하는기독교문화적흐름은물론, 유대인들의시

오니즘운동을제국주의의강자인 영국등이근동지역에서자국

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부추기고 이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찬수, 2010: 394). 하지만 실제로 문화적심층으로 들어가면엄

밀하게종교적정체성과관련이깊다. 이러한사례는시리아전쟁

의경우, 그배경에는반정부군이며극단적이슬람주의세력인 IS

가있었다(김재명, 2018: 89). 또한보스니아의내전은가톨릭, 정교

회, 무슬림 종파 간의 갈등이다(김철민, 2010: 179-209). 이 밖에

남북 아일랜드 분쟁은 카톨릭과 개신교의 종교적 갈등이며(구갑

우, 2013: 189-228), 불교국가인미얀마에서일어난미얀마의주류

세력과 이슬람 문화권인 로힝야족 사이의 분쟁이 있다.

이러한정체성과관련하여불교적인대응은최종적으로연기법

의 통찰에 따른 ‘무아(無我)’와 함께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체득

하는 것이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와 관련한 자기의식이다. 

따라서정체성의등장은 ‘나’라는의식의등장에서부터비롯된다. 

그리고 ‘나’라는 정체성이일어남으로써 ‘너’라는 것이연기로일

어난다. 이것이 ‘나’와 ‘너’, ‘나의것’과 ‘너의것’의이분법적분리

심이다. 이 분리심이 나를 통해 ‘남’이 등장한 경우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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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는가아(假我)의생성에따른반응으로부터모든고통이시작

된다. 붓다는고통의진짜원인을 ‘반응’, 즉상카라16)라고말했다

(윌리엄하트(William Hart), 2017: 201).『숫따니빠따』의「두가지

관찰의 경」에서 ‘어떤 고통이 일어나든 그 원인인 반응이 있다. 

모든반응이멈추면더는고통도없을것이다(『Suttanipata』Ⅲ.12).’

라고한다. 하지만모든반응은업연에따라일어나고, 5온이펼쳐

지고 12연기를 맞이하게 한다. ‘나’의 정체성은 곧, ‘나의 집단’ 

또는 ‘우리의식’으로동질성을갖추게되고, 마침내 ‘집단’ 정체성

을형성한다. 이집단정체성이다른집단과의경계선을긋고, 다른

집단을 혐오스러운 또는 잘못된 집단으로 간주하는 우월주의와

배타주의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심화하면상대방에게폭력을행

사하는 분쟁 또는 전쟁으로 이어진다. 이에 반하여 불교 윤리의

특수성은 근본적으로 ‘나’ 또는 ‘나의 것’에 대한 정체성(我相)에

반기를 들고, 이 법(dhamma)의 해체를 지향하는 교리의 이해와

수행으로 동체대비의 일심(一心)을 바탕에 둔다. 그리고 윤리적

행위와관련하여신․구․의 3업에관한규범, 특히 ‘나’의정체성

에관한 ‘마음윤리’에초점을두었지만, 종국에는 ‘무아’의정체성

으로 가기 위한 원인과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2. 비폭력과 평화에 관한 종교적 특수성

1) 갈등과 분쟁에 대한 불교적 대응 

사람이사는곳은대부분갈등이있거나분쟁이있기마련이다. 

중생의 삶 속에는 늘 탐진치 3독이 있기 때문이다. 세속을 떠난

16) 상카라(sankāra)는 형성으로 번역된다. 형성하는 행위와 형성된 것 둘 다를
포함한다. 즉 새로운 정신작용의 원인이 되는 시작단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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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집단내부에도오랜과거의훈습된업들이있어갈등과분쟁

은 일어난다. 이와 관련한 부처님의 분쟁해결 사례로는 ‘코삼비

승가분쟁’, ‘석가족과꼴리야족의분쟁’, ‘밧지족의칠불쇠법(七不

衰法)’(김성식․김용길, 2022: 143) 등이있다. 이러한사례를통해

분쟁을미연에방지하기 위해계발해야하는마음은인간적인이

해, 이타주의적 마음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과

관련이 깊다. 

‘코삼비승가분쟁’은사소한계율에관한시비로시작한언쟁으

로 양쪽 모두가 자신이 옳다는 관념에 빠져 점차 분열이 거세게

일어났다.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서로는 무리를

이루고거센말들이오고갔다. 언쟁이란사실파승(破僧)으로치닫

는가장심각한위험요소이다. 승가의언쟁이란처음에는붓다가

설한경과율의해석, 불설의진위를둘러싸고의견대립에서시작

하여 결국 분쟁(김성식, 2021: 138-139)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그들을향해 ‘용서’와 ‘화해’에 관한 설법을 3번이나하

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 마침내 코삼비를 떠나게 된다. 

결국이를 지켜본재가자들은분노와냉소로코삼비스님들을외

면함으로써 뒤늦게 후회한 비구들은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뵙고참회를한사건이다. 다음은 ‘석가족과꼴리야족의분쟁’

이다. 부처님의부족과마야부인의부족간에일어난사건으로양

쪽모두로히니강의물로농업을하고있었다. 그런데물부족으로

인해강의소유권을가지고분쟁이크게일어났다. 마침내이문제

는 양국의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 군사를 집결하였고, 곧 전쟁이

일어날분위기가되었다. 이때부처님은양쪽군대사이로들어가

서 불교적인 분쟁해결(BDR)17)(김성식, 2022: 144) 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를하였다. ‘장군들이여 이 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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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지닌 생명의가치는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묻자, ‘물은

공짜이며생명은값을매길수없는고귀한것입니다.’하고대답했

다. 이에 부처님은 ‘가치 없는 물을 위해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고귀한생명을죽이는것이영리한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이올

바른 정치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까?’ 하고 되물었

다. 이에양국모두는너무나큰수치심을느끼고싸움을그만두게

되었다. 만약조금이라도늦었더라면그들은 욕심, 자만, 분노, 어

리석음에빠져전쟁을통한비극과참상을경험해야했을것이다. 

끝으로 ‘밧지족의 칠불쇠법(七不衰法)’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는

현대국가의사회적통합과평화를위한이상적인단서이다. 2,500

년전강대국인마가다국의왕은 소국인밧지족을침략하기전에

부처님의 의견을 듣고자 사신을보냈다. 이에 마다가국의 사신을

위해부처님은아난에게밧지족사람들의삶과문화에관한 7가지

를질문하게된다. 붓다는아래의 7가지사항을시행하는한, 7가지

가운데한가지만이라도시행이되는한그나라는멸망하지않는

다고 말씀하셨다. 

① 아난다여, 밧지족 사람들은 회의를 자주 열고, 회의에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들었는가? ② 아난다여, 밧지족 사람들은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

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밧지족의 업무를 본다고 들었는가? ③ 아난다여, 

밧지족 사람들은 아직 공인하지 않은 것은 새로 정하지 않고, 이미 공인한 

것은 깨뜨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내려온 오래된 밧지의 법들을 준수하고 

있다고 들었는가? ④ 아난다여, 밧지족 사람들은 밧지족 노인들을 존경하

17) 현대산업사회의사법적구제수단인법정소송이외의방법으로분쟁을해결
하는 대체적 분쟁해결(代替的 紛爭解決,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 제도에 상응하는 불교적분쟁해결(Buddhist Dispute Resolution : BDR) 
방식이다. BDR은 부처님의 가르침인경(經)․율(律)․론(論) 삼장(三藏)에 따
른 멸쟁(滅諍)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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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환대하고 예를 다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경청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들었는가? ⑤ 아난다여, 밧지족 사람들은 종족의 남의 부인이나 여자아이

를 강제로 끌고 가서 살지 않는다고 들었는가? ⑥ 아난다여, 밧지족 사람들

은 밧지족 내외(內外)에 있는 조상의 탑묘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예배하

며, 탑묘 전에 바쳤고, 이전에 시행했던 올바른 봉납을 철회하지 않는다고 

들었는가? ⑦ 아난다여, 그대는 밧지족 사람들이 아라한들을 법답게 살피

고 감싸고 보호해서 아직 오지 않은 아라한들은 그들의 영토에 오게 하며, 

이미 그들의 영토에 온 아라한들은 편안하게 살도록 한다고 들었는가?18)

이처럼칠불쇠법은국가나민족그리고각사회단체가갈등, 분

쟁, 전쟁으로부터자신을지키고보호하는공동체생활의기본적인

원리이다. 특히 다원화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란

주인의식과공동체의식이있는열린사회이며, 법과질서를위한

공동체규범이준수되며, 인간적인자애와지혜를중시하는사회문

화를잘나타낸다. 마찬가지로중국의침략으로인한티베트독립운

동 망명정부를 수립해야했던 달라이라마는진정한세계평화는

각개인의사랑과자비에관한순수한실천에서찾았다. 달라이라

마의 평화론에 관한 외적 조건은 그의 전쟁관으로부터 시작한다. 

18) “kin ti te ānanda sutaṃ, vajjī abhiṇhaṃ sannipātā sannipāta-bahulā’ti?··· kin ti 
te ānanda sutaṃ, vajjī samaggā sannipatanti samaggā vuṭṭhahanti samaggā vajjī- 
karaṇīyāni karontīti?··· kin ti te ānanda sutaṃ vajjī appaññattam na paññāpenti, 
paññattaṃ na samucchindanti, yathā paññatte porāṇe vajji-dhamme samādāya 
vattantīti?··· kin ti te ānanda sutaṃ vajjī ye te vajjīnaṃ vajjimahallakā te sakkaronti 
garukaronti mānenti pūjenti tesañ ca sotabbaṃ aññantīti?··· kin ti te ānanda sutaṃ 
vajjī yā tā kulitthiyo kula-kumāriyo tā na okkassa pasayha vāsentīti?··· kin ti te 
ānanda sutaṃ vajjī yāni tāni vajjīaṃ vajji-cetiyāni abbhantarāni c'eva bāhirāni ca 
tāni sakkaronti garukaronti mānenti pūjenti tesañ ca dinna-pubbaṃ katapubbaṃ 
dhammikaṃ baliṃ o parihāpentīti?··· in ti te ānanda sutaṃ vajjīnaṃ arahantesu 
dhammikārakkhāvaraṇagutti susaṃvihitā kin ti anāgatā ca arahanto vijitaṃ 
āgaccheyyuṃ āgatā ca arahanto vijite phāsuṃ vihareyyun ti?"(DN.II, 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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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전쟁과군비확대를지구상폭력의가장큰원인이라고본다. 

이러한것은항상인간을살상하기위해존재하기때문이다(고형일, 

2001a: 12). 그는평화를달성하는조건으로정치적, 군사적, 과학적, 

기술적 외적 조건보다는 타인을 위한 자비심의 개발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마음을갖는내적조건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그는

상호 존중과 관심 어린 애정을 갖는다는 것이 무기 또는 힘보다

가슴으로우러나는진정한평화를달성한다고하였다. 그리고이것

을 달성하기위한 4가지명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구적문제를

해결하는데는보편적인류애가기본이된다. 둘째, 자비는세계평

화를위한기둥이다. 셋째, 모든종교는그철학이어떤것이든간에

이미인류에대한사랑이라고하는점에서평화적속성을갖는다. 

넷째, 모든개인은인간의본질적속성인평화를달성하는데필요

한 제도를 만들 보편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형일, 2001b: 17).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교적인대응방식은 ‘코삼비 분쟁’의사례

에서 자신이 옳다는 ‘아만(我慢), 아치(我癡), 아견(我見), 아애(我

愛)19)’와같은교만한마음을자비심계발등을통해자애로운마

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길러내는 것이다. 「자애

경」에 기초한 붓다의 교지는 과거 칠불통게(七佛通偈)의 대의(大

義)를 통해 엿볼 수 있으며, 오작선사가 백락천에 일러준 것처럼

‘3세 아이도 알기는 쉬우나 80세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와 사회는 수행과 교육에 있어

사회윤리와문화의바탕에자비심의개발, 심리치료와마음윤리에

관한관심등이확대될필요가있다. 또한가뭄에따른 ‘석가족과

19)『유식삼식송』의 제6송에 나오는 “四煩惱常俱 謂我癡我見 幷我慢我愛 及餘
觸等俱”의 내용이다. 제7식은 4번뇌를 항상 갖추고 있으며, 촉(觸) 등과 상응
하고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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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리야족의 분쟁’ 사례처럼오랜 유대관계를가진 부족조차 갑작

스러운천재지변이일어나면집단행동을통한충돌과무력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잘 나타낸다. 실제 중동전쟁의 원인은 요르단

강20)을 둘러싼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

가들사이의물분쟁과도관련이깊다. 국토의 80%가사막인요르

단의입장처럼다른국가들도물사정은좋지못하다. 그런데이스

라엘은 1950년에 운하를 만들어 요르단강의 물을 서부와 남부로

보내는과정에서주변국가인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에긴장과갈

등을유발했었으며, 요르단강서안에서이스라엘이갈릴리호수를

비롯한수자원대부분을장악하고있는상태이다. 또한 1967년이

스라엘이무단으로점령한시리아 땅인골란고원은이지역의유

일한요르단강의상류로서만년설이흘러내려오는곳이다. 이처

럼물분쟁은이지역에서끊이지않는중요한갈등요인이다. 이와

관련하여붓다는 ‘석가족과꼴리야족의물분쟁’을통해부족간의

인간적인이해와생명존중그리고 이를염두에 두는유익하고적

합한조정또는중재의대응방식을나타낸다. 오늘날 21세기현대

사회의국제 문제에있어 당사자 간또는 제3자를통한 국제적인

조정과중재(adr)의역할은 매우중요한관심 분야로주목을받고

있다. 마지막사례로서밧지족의 ‘7불쇠법’은 자국의통치문화와

관계한다. 첫째, 대화와 소통이 잘 이뤄져야 한다. 공존․공생의

본질적인 토대가 소통이며, 소통을 통해신뢰를형성하여 조직과

공공의 대중 사이에 연기적인 공동체 의식, 내적 질서의 바탕을

이루게된다. 둘째, 공동체규범의준수이다. 승가가지난 2천 5백

20) 요르단강은팔레스타인지방의시리아와레바논에서발원하여남쪽으로흘러
갈릴리호수를지나사해로흘러가는강의이름으로역사적, 종교적으로성스
러운 강으로 성경에 많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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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이어올수있었던것은수계․참회․징법․의결사항그리고

각종쟁사를최고의진리체계인경․율․론 3장에의한갈마때문

이다. 국가 공동체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법과 제도 역시 일관성

있는성문법에근거하여올바른의무와책임을지는행동규범이어

야 한다. 셋째, 사회적윤리의 실현이다.『반니원경』에서 ‘부모에

게 효도하고 스승과어른을공경하며, 가르침을알고 받아들여야

한다.21)’고했다. 노인을공경하고약한자를보호하며, 조상의탑

묘를 잘 섬기는 효경사상의 생활문화를 나타낸다. 넷째, 사회적

회복과통합이다. 사회적회복은상호존중의중립적인자세와사

회적 합의가 보편화한 사회이다. 이것들은모두궁극적으로자국

민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게 한다. 이처럼 중동지역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등모든정부는공동체의사적자치를

기반으로원융한외교관계를계승발전해야한다. 틱낫한은연기

적인 관계에 대해 ‘상호존재’(interbeing)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상

호존재란 모든 존재가 경계를 두고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비이원성의존재로파악할 때진정한의미의평화와소통

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여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 상호존재에대한자각과이를토대로일어나는소통, 즉나의

고통이 곧 상대의 고통이며, 상대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는

의식이다. 이러한자각은틱낫한의사상과실천에서 ‘적대한분노’

가 ‘벗에 대한자비’로전환되는 핵심이다(이거룡, 2011: 10). 상호

존재 또는 연기적 공동체의 의식 성장과 함께 인간적인 교류와

활발한 소통이 미움, 원망, 증오심을 대체할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21) “汝聞越祇孝於父母 遜悌師長 受識敎誨”(『般泥洹經』, T1, 1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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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음윤리

중동전쟁을포함한모든갈등과분쟁의근원은 ‘마음’에서비롯

된다. 미움, 혐오, 증오심과 같은 배타적인 마음에서 각종 내전과

전쟁으로발전하는것처럼평화로운마음에는어떤불행의씨앗도

찾아볼 수가 없다. 대승 경전인『維摩經』의 ｢佛國品｣은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心淨佛土淨)’라고 설하고 있다. 

보살은 그의 곧은 마음을 따라서 수행을 시작하게 되고, 수행을 시작함을 

따라서 깊은 마음을 얻게 되고, 깊은 마음을 따라서 뜻을 조복하게 되고, 

뜻을 조복함을 따라서 말과 같이 행하게 되고, 말과 같이 행함을 따라서 

회향하게 되고, 회향함을 따라서 방편이 있게 되고, 방편을 따라서 중생을 

성취하게 되고, 중생을 성취함을 따라서 불국토가 청정하게 되고, 불국토

가 청정함을 따라서 법의 말씀이 청정하게 되고, 법의 말씀이 청정함을 

따라서 지혜가 청정하게 되고, 지혜가 청정함을 따라서 마음이 청정하게 

되고,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온갖 공덕이 청정해진다. 그러므로 보살이 

정토를 얻으려면 마땅히 마음을 청정하게 가질 것이니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부처님의 국토가 청정해진다.22)

이처럼 정토 수행이란 유심론(唯心論)적인 수행으로 시작하여

정토세계로나아가는사회적실천의삶이다. 또한일체유심조(一

切唯心造)의가르침은외부세상이란내면세계의반영이라는의미

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마음은 선법과 불선법을

창조하는 힘이 있고, 선법으로분쟁을해결하는마음가짐과태도

는 ｢佛國品｣의 ‘곧은마음’과 ‘깊은마음’과관계된다. 세상의본질

22) “菩薩隨其直心則能發行隨其發行則得深心隨其深心則意調伏隨意調伏則如説行
隨如説行則能迴向 隨其迴向則有方便 隨其方便則成就衆生 隨成就衆生則佛土淨
隨佛土淨則説法淨 隨説法淨則智慧淨 隨智慧淨則其心淨 隨其心淨則一切功徳淨
是故寶積若菩薩欲得淨土當淨其心隨其心淨則佛土淨”(『維摩經』, T14, 53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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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참된평화는내면세계에서찾을수밖에없으며, 이에붓다를

포함한모든조사와스승들은한정처(閑靜處)에머물고, 또면벽수

행으로자정기의(自淨其意)를했다. 마찬가지로계․정․혜 3학의

체계와 초기불교의 37조도품 수행 그리고 유식, 중론, 여래장 등

대승의 수행을 비롯하여 오늘날 심리치료와 명상의 모든 영역은

오직 ‘마음’과 관계한다. 따라서 불교윤리는 ‘마음윤리’와 분리될

수 없다. 붓다는 중생들의 마음이 장애 또는 족쇄에 걸려있거나, 

걸리기쉽다는점을사성제(四聖諦)의고성제와집성제를통해분

명히 밝히고 있다. 이처럼 탐․진․치 삼독(三毒)은 모두 마음에

관한 부분이다. 여기서 갈애23)는 집성제(集聖諦)의 6근(根), 6경

(境), 6식(識), 6촉(觸), 6수, 6상, 6행(行), 6심(尋), 6사(伺)에서일어

나며, 그곳에서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각묵스님, 

2013: 269)라고자리잡는다. 붓다는이를해결하는멸성제(滅聖諦)

와도성제(道聖諦)를통해내면적인번뇌와외부적인분쟁을해소

하는법을제시하고있다. 또부파불교는마음에관한궁극적진리

(究境法)로서 84가지로구분하였으며, 수행을통한불선법을지양

(止揚)하고 선법을 제고(提高)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마음윤리는

신․구․의 3업의 개인윤리에 관한 도덕적 행위 규범과 가치를

형성하며, 나아가깊은마음은한사회의반인권과반생명적인폭

력, 방화, 자살테러, 전쟁 등의 패러다임을 용인하는 중동지역의

비도덕적사회윤리에관한경각심을불러일으킨다. 마침내마음윤

리의성취는개인윤리의확보를의미하는동시에사회윤리차원에

서개인과사회의인권과생명존중의정당성확보, 사회질서유지, 

다양한사회정의의실현등사회또는국가의평화와안정을보장

23) 갈애는감각적 욕망에 대한갈애(kāma-tạnhā, 慾愛), 존재에대한 갈애( bhava- 
taṇhā, 有愛),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애(vibhava-taṇhā, 無有愛)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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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처럼 ｢佛國品｣의가르침은오늘날중동지역의분쟁및전

쟁해결에 관한방안으로구성원 개개인의마음을정화하는것을

최우선으로생각한다. 그리고전쟁및분쟁의해결방안에관한 ‘마

음윤리’의확보는 중동지역의평화와회복적정의를 위한 근본적

인 바탕이 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의 마음윤리는 규범윤리학적인 측면과덕(德) 윤리적

인 측면24)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인격의 완성과 함께 정토

수행의 완성을 지향한다. 따라서 마음윤리의 입장에서승가는일

찍이마음에관한계체(戒體) 형성을기본적인바탕으로해서자비

수행과지혜수행을동시에닦아왔다. 여기서계체는연민심, 자비

심 등 생명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행위의단속과절제와관계된다. 이에불가의 4부대중은보

살계를 비롯한 5계, 10계, 비구계 및 비구니계 등을 받아 지니는

수계법회와 포살법회를 통해 신행 초기에 이러한 계체가 마음의

토대가되도록하였다. 달라이라마또한세계평화를위한네가지

명제로서 ‘인류애’, ‘자비’, ‘평화’, ‘보편적 책임’의인간성이마음

의근본바탕이되어야한다고강조하였다(고형일, 2001: 17). 그는

마음윤리의 측면에서 비폭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행동의 드러난 면만을 보고 그 행동이 폭력적인가 비폭력적인가를 구별하

기는 힘듭니다. 그러한 구분은 근본적으로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동기를 

간과합니다. 만일 동기가 부정적이면 비록 그 외양이 부드럽고 온화하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본질에 있어서 매우 난폭한 것입니다. 반대로 진지하

24) 규범윤리학은행위의근거가되는도덕원리나인간의성품에관해탐구하고, 
이를바탕으로도덕적문제의해결과실천방안을제시한다. 덕윤리학은윤리
적행위를위한근본원리로성립가능한덕원리(인간이지향해야할가치는
무엇입니까!)를 탐구하는 것이다. 



불교와 사회 제15권 2호

98

고 긍정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심한 행동이나 말은 근본적으로 비폭력입니

다. 다시 말해 폭력은 파괴적인 힘이며 비폭력은 건설적인 힘입니다. ··· 

폭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안녕을 희생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비록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함

과 동시에 우리는 아마도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제일 나은 방법은 인간 이해,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하는 

길입니다. 한편으로 양보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문제에 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만족을 줄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미래의 위험을 피하게 됩니다. 비폭력은 매우 

안전한 길입니다.(달라이 라마, 1999: 242-244) 

이상과 같이 마음윤리는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동기나 의도가

중요하다. 특히 폭력과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의 이해, 상호

간의존중, 이타주의에기초한범지구촌의보편적책임의식과관

계된다. 따라서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한방안은근본적으로마음

윤리에서초점을맞추게된다.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의분쟁에서

어린아이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에종교적, 민족적배타

주의를포함한미움, 증오, 원한등이있는한분쟁과전쟁의종식

은그만큼기대하기어렵다. 이는 2차대전후사회의모순에저항

하는 ‘프랑스의 6.8운동’에서 종교를 포함한 모든 억압(금지)으로

부터 자유를 표방한것처럼중동지역은배타주의, 폭력주의에따

른분쟁과전쟁으로부터자발적인집단의식의각성과성장이요구

된다. 따라서마음윤리와비폭력에관한교육정책의개선, 생명윤

리의공론화, 심리치료등과함께적극적인상호교류를통한인간

적인이해가확대되고, 연기적인공동체의식을통한용서와화해

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가야 한다. 그리고 ‘칠불쇠법’의

내용과같이열린사회, 법과질서를위한공동체규범준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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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자애와지혜를중시하는사회문화를위해 소통의장이많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다원화된현대사회는전통방식의단일한 윤리규범

으로 사회윤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발발하고

있는폭력, 분쟁, 전쟁에대응하는생명윤리의사회적목표달성을

위한이론적합의또는 실천적장치들은조속히보완되거나준비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교의생명윤리에관한 사회윤리의 이념은

연기적 공동체 의식, 중선봉행과 제악막작의 실천규범, 보살사상

과보살행의실천윤리등에서찾아볼수있다. 그리고마음윤리의

측면에서 비폭력, 자애심, 사무량심, 보리심 등의 계발과 확산에

따른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중동지역을

포함한 지구촌의 평화와 화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론

인류사를통해사람들은시대마다직접․간접적으로많은분쟁

과 전쟁들을 경험하였다. 그들은 전쟁이 주는 참담한 역사의 큰

교훈을깨닫고서세상을 떠나가고 또다시새로운사람들이이공

간을 대체한다. 그리고 변함없이 계속되는것은탐욕과 이기적인

문명의대물림그리고끊임없는전쟁준비이다. 지난날겪었던참

사와비극들은역사적인 기록물로 느껴질뿐다시는반복하지말

아야 한다는 생명윤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각성은 늘 미흡해

보인다. 또한사랑과평화를외치는성스러운종교집단이다른종

교집단을 향해 배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전쟁의 중심에 있다는

점도 종교윤리의 측면에서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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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 건립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들이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등곳곳에서일어났다. 그리고중동지역또한탈냉전기를맞

아독립된 자주국을세우는과정에서복잡한이해관계와 각종분

쟁을맞이해야만했다. 중동은일찍이화약고라고불릴만큼언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곳이었다. 특히 1916년 밸푸어 선언 이후

100여 년 중동 분쟁의 중심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다. 

이 지역에서만 이미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이 있었으며, 2023년

지금은이슬람무장테러집단인 하마스와이스라엘이교전중에

있다. 이러한오랜분쟁으로수많은사람이사망하고난민들이발

생했으며, 수시로자살테러가일어나고있다. 제3차중동전쟁이후

팔레스타인의수도예루살렘이이사라엘에점령당하는등서안지

구와가자지구는이스라엘과언제든지교전할만한담벼락이경계

선으로 놓여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과거의오랜 경험처

럼 폭력과 전쟁을 통해 이 분쟁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과연

공존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분쟁의 발생원인은 민족적, 종교적, 인종적, 영토 문제 그리고

외부세계의정치적이해등다양한요인들이있다. 하지만더근원

적인 요인은 내면세계와 연결된정체성과관련이깊다. 사람들은

민족이든종교이든자신이몸담은공동체에서하나의집단정체성

으로 형성되어 소속감을 느끼지만 한 편으로는 다른 사람 또는

집단과구별하고, 또다시우월주의, 배타주의적성향이있게된다. 

이러한형태는집단이기주의속에서동질성을 강화하고 또분리

해 ‘남’ 또는 ‘혐오집단’으로 낙인을찍고밀어낸다. 특히오랜역

사속에중동전쟁의발생원인은이러한정체성, 특히종교적이념

속에 가려진 배타적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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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윤리의 정체성은 계․정․혜 3학의 체계 속에 있다. 먼저

계학(戒學)과 관련하여 5계, 10계, 보살계 등은 인간성의 바탕에

생명존중, 인간적인이해와이타주의, 비폭력과평화에대한계체

(戒體) 형성과유지를바탕으로한다. 달라이라마는 “오늘의상황

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으로서의 우리가 좋은 인간적

자질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러한 기본자세를 지니는 단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달라이라마, 1990: 210)라고했다. 이처럼불교윤리는다

음 수행인 정학(定學)과 혜학(慧學)을 위한 토대가 된다. 수행적

측면에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는 모두 자비심 개발과 보살행에

있으며, 인류공동체를넘어지구공동체운명에관한생명윤리의

규범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최종적으로혜학(慧學)은연기법의

통찰에 따른 ‘무아(無我)’를 체득하는 것이다. 개인 정체성, 집단

정체성의 근저(根底)에 ‘나’가 있음으로 이분법적 분리심이 모든

갈등과 분쟁의원인이 된다면 ‘무아’는전혀 다른정체성이 된다. 

더는 다른 집단과 경계선을 긋거나 우월주의와 배타주의를 가질

이유가 없게 된다. 사실 무경계는 걸림 없는 자비심과 유사하여

지구공동체모두를생명윤리로보게된다. 따라서중동전쟁을바

라보는불교적윤리는 ‘마음윤리’로서불선한마음에대한단속과

이것에대한보편화한책임감이필요하다. 이에공존에관한대화

와 소통이 있는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인간적 이해와 연민심을

바탕으로이타주의및생명과평화에대한교육과문화적연대를

공유해가야한다. 나아가신뢰회복, 공동체규범준수, 인간적인

자애와 지혜를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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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Ethical Structure of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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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ed on the Causes of Conflicts in the Middle Ea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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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ethics 

concerning the respect for life through an analysis of the conflicts 

in the Middle East, particularly the ongoing disputes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that have persisted throughout the 20th century. Human 

history has been marked by direct and indirect suffering and tragedies 

due to wars in various eras. The 20th century witnessed global 

conflicts during both World Wars, driven by the imperial ambitions 

of powerful nations. Despite the unprecedented devastation, the 

post-war era saw many countries breaking free from colonialism and 

entering an era of transformation.

However, freedom has been proclaimed from oppression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and conflicts, both major and minor, such as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Holocaust in Germany, the 

Algerian War in France, and the Vietnam War, have occurred. The 

Middle East, commonly referred to as the world's powder ke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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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 marked by political exploitation under imperialism, leading 

to numerous national and religious divisions and confusion. The 

conflict at its core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has been ongoing for 

the past century, resembling a constant stream of both significant and 

minor disputes, akin to the arteries of the Middle East. This has 

resulted in numerous casualties and refugees, with frequent 

occurrences of violence and suicide bombings, shap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es with anger, hatred, and animosity. 

In this context, contemplation arises on where to find the path of 

non-violence and peace for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Through research on Buddhist bioethics related to the sanctity of life, 

an interest in conflict resolution has emerged. 

Buddhist ethics is based on the teachings of the Buddha found in 

the Tripitaka: Sutras, Vinaya, and Abhidharma. It represents the 

humane duties and obligations that the Four Assemblies must adhere 

to within the framework of contemporary monastic regulations and 

dharma teachings. 

In this context, there is Sila, which individuals are expected to 

uphold, and Vinaya for maintaining communal order and norms, both 

centered on the principles by which the Buddhist Priesthood operates 

in the Vinaya Pitaka.All of these correspond to the ethics of both 

individual and communal aspects in modern society. In particular, the 

Five Precepts, Ten Precepts, and Bodhisattva Precepts are all related 

to ethical considerations of the mind, forming the basis for respecting 

life, fostering human understanding, practicing altruism, and upholding 

social responsibilities. The background of these precept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mmunity harmony, promoting a non-viol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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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ful environment, and establish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ultivation of compassion. Furthermore,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Middle East conflict, concerning safety and peace, are deeply 

connected to individual identities based on nationality, religion, and 

ideology. Through understanding these exclusive identities and 

recognizing the uniqueness of Buddhist ethics, the aim is to dismantle 

and restore, seeking a path through the Three Studies of Precepts, 

Meditation, and Wisdom in Buddhism.

Key Words: Buddhist Ethics, Middle East Wars, Conflict, Bioethics, 

Compassion, Identity


